
KDI, 2026년 국내 경제 성장률 1.8% 전망
2025년 11월 11일 한국개발연구원(KDI)가 발표한 「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」에서 2026년 우리 경제는 

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를 중심으로 1.8%*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.

- 민간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금년(1.3%)보다 높은 1.6% 증가할 전망

-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미약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 투자 수요가 높은 수준을 지

속함에 따라 금년(2.5%)에 이어 2.0%의 완만한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

- 건설투자는 금년(-9.1%) 큰 폭의 감소에서 2.2% 증가로 전환되며 부진이 일부 완화될 전망

- 수출은 선제적 수출효과가 축소되는 가운데, 미국 관세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파급되면서 금

년(4.1%)보다 낮은 1.3%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

- 경상수지는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이 개선되며 대규모 흑자 추세가 지속될 전망

* 국제통화기금(IMF)이 지난 10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.8%와 동일

소비자물가는 내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금년(2.1%)과 유사한 2.0% 가량 상승할 전망

임. 근원물가(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)는 내수 회복으로 금년(1.9%)보다 높은 2.2%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임.

내수 회복세에 따라 고용 여건도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,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

는 금년(17만 명)보다 축소된 15만 명 정도 증가할 전망임.

(위험요인) 통상 관련 불확실성(미국 관세율, 법적 이슈 등)이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환율이 

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.

- 한-미 무역협정 진전과 미-중 무역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주요 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

과 적용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잔존함. 또한,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

라 통상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.

- 경기 개선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인해 물가 하방 압력이 축소될 전망임. 더불어, 9월말 이후 지속되고 있

는 환율 상승의 영향이 반영되면 물가상승률이 목표치(2%)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.

　 2024 2025 2026　
　 연간 상반기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

국내총생산 2.0 0.3 1.5 0.9 2.1 1.6 1.8
민간소비 1.1 0.7 1.8 1.3 2.2 1.1 1.6
설비투자 1.7 4.5 0.6 2.5 2.5 1.4 2.0
건설투자 -3.3 -12.2 -6.0 -9.1 1.0 3.3 2.2

총수출(물량) 6.8 3.0 5.1 4.1 2.7 -0.2 1.3
소비자물가 2.3 2.1 2.1 2.1 2.0 2.0 2.0
실업률 2.8 3.1 2.5 2.8 3.1 2.5 2.8

❙KDI 2026년 경제전망❙
(전년 동기 대비, %, 억 달러, 만 명)

       

OECD

(2025.9)

IMF

(2025.10)
세계 2.9 3.1
 선진국 1.3 1.6
 미국 1.5 2.1
 유로존 1.0 1.1
 한국 2.2 1.8
 일본 0.5 0.6
 중국 4.4 4.2
 러시아 0.7 1.0
자료: OECD(2025. Sep); IMF(2025. Oct)

❙국제기구 2026년 경제전망❙ 

주: p는 잠정치임.
자료: KDI(2025.11.11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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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경제 동향

중국 10월 소비자물가 0.2% 상승, 생산자물가는 하락 지속❙ 2025-11-9 ; 2025-11-10  중국 국가통계국

Ÿ 2025년 11월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5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(Consumer Price Index, CPI)가 전년 

동월 대비 0.2% 상승했다고 발표함(전월 대비 0.2% 상승).

- 중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8월(-0.4%), 9월(-0.3%)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, 10월 플러스로 전환 

Ÿ (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) 도시 지역의 물가는 0.3% 상승한 반면, 농촌 지역은 0.2% 하락함.

Ÿ (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) 식품 물가는 2.9% 하락한 반면, 비식품 물가는 0.9% 상승함. 

- (식품) 신선채소(-7.3%), 육류(-7.4%), 달걀(-11.6%), 신선과일(-2.0%), 곡물(-0.7%) 등이 하락

- (비식품) 의류(+1.7%), 생활용품 및 서비스(+1.9%), 보건의료 서비스 (+1.4%), 교육·문화·오락(0.9%), 기타 용

품 및 서비스(+12.8%), 주거(+0.1%) 등은 상승

Ÿ 한편, 2025년 11월 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5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(Producer Price Index, PPI)가 전

년 동월 대비 2.1% 하락했다고 발표함(전월 대비 0.1% 상승).

- 중국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8월부터 점차 하락 폭이 줄고 있으나, 37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.

Ÿ (부문별 전년 동월 대비) 생산재 출하가격은 2.4% 하락했고, 소비재 출하가격도 1.4% 하락함.

- (생산재) 채굴산업(-7.8%), 원자재산업(-2.5%), 가공산업(-1.9%)에서 출하가격 하락

- (소비재) 식품(-1.6%), 의류(-0.3%), 내구소비재(-3.2%)에서 출하가격이 하락한 반면, 일반 일용품 출하가격은 

1.0% 상승함.

v CPI가 3개월 만에 상승세(+)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, 3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PPI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디

플레이션 압력에 놓여있으며, 수요 부족과 공급 과잉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.

❙ 2024~25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 추이❙

https://www.stats.gov.cn/sj/zxfb/202511/t20251109_1961822.html
https://www.stats.gov.cn/english/PressRelease/202511/t20251110_1961831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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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실업률 2.2%, 청년층 실업률 5.3% ❙2025-11-12 국가데이터처

Ÿ 2025년 11월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「2025년 10월 고용동향」에 따르면, 10월 실업률은 2.2%로 전년 

동월 대비 0.1%p 하락함.

- 2025년 10월 취업자는 2,904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 3천 명 증가

- 15~64세 고용률(OECD 비교 기준)은 70.1%로 전년 동월 대비 0.3%p 상승

Ÿ (산업별 고용) 보건·사회복지서비스업(+28만 명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(+7만 명), 도·소매업(+4

만 6천 명) 등에서 증가하였음. 반면, 농림어업(-12만 4천 명), 건설업(-12만 3천 명), 제조업(-5만 1천명) 등

에서 감소함.

Ÿ (연령별 고용) 60대 이상(+33만 4천 명)과 30대(+8만 명)에서 증가하였으나, 나머지 20대(-15만 3천 명), 40

대(-3만 8천 명), 50대(-1만 9천 명) 등에서 감소

- 청년층(15~29세) 실업률은 5.3%로 전년 동월 대비 0.2%p 하락

- 청년층(15~29세) 고용률은 44.6%로 전년 동월 대비 1.0%p 하락

Ÿ (종사상 지위별)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(+28만 8천 명)와 임시근로자(+7만 9천 명)는 증가했으나, 일용근로

자는 5만 5천 명 감소함.

- 비임금근로자는 11만 8천 명 감소

Ÿ (비경제활동인구) 10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,612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8천 명(+0.2%) 증가함.

- ‘쉬었음’ 인구는 60세 이상(+9만 4천 명, 전년 동월 대비 +8.9%)과 30대(+2만 4천 명, +7.7%) 등에서 증가

v 청년층(15~29세)의 고용률과 실업률의 동반 하락은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탈하고 있

음을 시사함.

❙ 2024년 1월~2025년 10월 실업률 ❙

https://kostat.go.kr/board.es?mid=a10301010000&bid=210&act=view&list_no=439232&tag=&nPage=1&ref_bid=203,204,205,206,207,210,211,11109,11113,11814,213,215,214,11860,11695,216,218,219,220,10820,11815,11895,11816,208,245,222,223,225,226,227,228,229,230,11321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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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O,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❙2025-11-07 농림축산식품부 ; FAO

Ÿ 유엔 식량농업기구(FAO)는 2025년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(128.5포인트) 대비 2.1포인트 하락한 

126.4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함.

Ÿ 유지류를 제외한 곡물·육류·유제품·설탕이 모두 하락했고, 설탕은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.

Ÿ 전년 동월 대비로는 곡물과 설탕이 크게 낮아진 반면, 유지류·육류·유제품은 상승세를 유지함.

- (곡물 가격) 북반구 파종 진전과 남반구 생산 전망 개선으로 전월 대비 1.3% 하락, 전년 대비 9.4% 하락

- (유지류 가격) 흑해 지역 공급 지연과 일부 국가의 바이오디젤 수요 변수로 전월 대비 0.9% 상승, 전년 대비 

11.0% 상승

- (유제품 가격) EU·뉴질랜드 공급 확대와 수요 둔화로 전월 대비 3.4% 하락, 전년 대비 2.6% 상승

- (설탕 가격) 브라질 생산 호조와 아시아 작황 개선으로 전월 대비 5.3% 하락, 전년 대비 27.4% 하락

- (육류 가격) 중국·EU 수요 조정 영향으로 전월 대비 2.0% 하락, 전년 대비 4.8% 상승

❙ 세계식량가격지수 품목별 세부 동향 ❙
품목

가격 변동
주요 배경 및 요인

전월대비 전년 동월 대비

곡물 –1.3% -9.4%

· (밀·보리·옥수수·수수) 북반구 파종 확대와 남반구 생산 여건 개선으로 하락했으며, 
EU·미국의 옥수수 수확 감소 우려와 미·중 협상 기대는 하락 폭을 완화하는 
요인으로 작용

· (쌀) 주요 재배국 생산 확대 기대와 수요 둔화로 전월 대비 하락

유지류 +0.9% +11.0%
· (팜유) 주요 생산국 동남아시아의 바이오디젤 정책 영향으로 가격이 소폭 반등
· (해바라기유) 흑해 지역 공급 지연으로 4개월 연속 상승세
· (대두유·유채유) 유럽의 공급 부족과 브라질·미국의 내수 수요 증가로 강세 유지

육류 -2.0% +4.8%
· (돼지고기·가금육) EU의 공급 과잉, 중국의 신규 관세, 조류인플루엔자(HPAI)에 

따른 브라질 수출 제한 등의 영향으로 가격 급락
· (쇠고기) 호주산 중심으로 유통 가격 상승

유제품 –3.4% +2.6% · (버터·탈지분유·전지분유·치즈) EU·뉴질랜드 생산 증가와 수요 둔화로 전 품목 하락

설탕 -5.3% -27.4%
· 브라질의 수확 호조와 인도·태국의 공급 전망 개선으로 하락
·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바이오연료 수요 감소가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

❙ 2024년 9월~ 2025년 10월 전체 및 품목별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 ❙

https://tinyurl.com/57bfe7ub
https://www.fao.org/worldfoodsituation/foodpricesindex/en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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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도매시장, 지역 유통 참여 확대 및 유통 비용 감축❙2025-11-04, 2025-11-07 농림축산식품부

Ÿ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연간 거래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함.

- 전년 대비 일평균 거래금액은 18.4억 원에서 32.6억 원(+77%), 참여 업체는 3,804개소에서 5,272개소(+39%)로 확대

- 온라인도매시장은 생산자–소매업체 간 비대면 직거래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형 도매시장으로, 산지에서 소비지로 

바로 배송되어 물류비 절감 및 가격 투명성 제고 효과가 있음.

Ÿ 거래 품목별로는 청과류(46.4%), 축산물(40.5%), 양곡(8.2%), 수산물(4.9%)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, 청과

류의 산지 직배송 비율은 65.7%에서 75.9%로 확대됨.

- 산지–소비지 직거래 비중 또한 28%에서 44.1%로 크게 증가하며, 온라인도매시장이 실질적 유통경로로 자리매김

Ÿ 유통비용 절감 및 거래 효율성이 주요 성과로 확인됨.

- (충북 스테비아 방울토마토) 온라인 직거래 전환 후 오프라인 거래 대비 유통비용 감소 및 농가수취가격 증가

- (KG케미칼) 오프라인 도매시장 경유 대신 산지 직공급 체계 전환, 물류 효율성 향상

- (경남 거제 슈퍼마켓협동조합) 다품목 소량 합배송으로 기존 대비 물류비 12.4% 절감, 거래 만족도 제고

Ÿ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·물류적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·추진 중임.

- 판매자 가입 요건을 기존 매출액 20억 원에서 25년 9월 10억 원으로 완화하였고, 26년 9월 면제까지 완화할 예정

- 공동집하장 운영·전용 물류체계 구축 및 경매·역경매* 기능 도입을 통해 농업인 가격 결정권 강화 추진

*도매시장 경매는 출하자가 내놓은 상품에 중도매인 등이 경쟁 입찰해 최고가로 낙찰되는 방식이며, 역경매는 

중도매인·도매법인이 필요한 물량을 제시하면 출하자가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 최저가 공급자가 선정되는 방식

❙온·오프라인 도매시장 유통 구조❙
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온라인도매시장

➤

https://tinyurl.com/p3pjzyuw
https://tinyurl.com/mt429j2f

